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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언급해왔던 ‘골

드카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골드카드는 1백만달러를 지급하는 신청자에

게 미국 영주권을 제공한다.  

미국 정부는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

설한 후 여러 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신청 접

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골드카드는 1990

년도에 의회가 만들었던 

영주권 1백만 달러,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시작 

 ▶▶13면으로 계속

신청만 하면 1만 달러, 놓치기 쉬운 5가지 연방 세금 크레딧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

년 수백만 명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청만 해도 

세금을 확 줄일수 있는 연방 세금 크레딧을 모

르거나 자격 요건에 대해 잘못 이해해 신청하

지 못하고 있다. 교육비, 보육비, 건강보험, 은

퇴저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크

레딧이지만, 전문가들은 “존재 자체를 모르

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세금 크레딧은 과세소득을 줄이는 공제

(deduction)와 달리, 세금 납부액에서 1달러

당 1달러가 직접 차감된다. 세금이 1,000달러

인데 1,000달러 세금 크레딧이 있으면 납부액

은 ‘0’이 된다. 반면 1,000달러 공제가 있을 

경우 10% 소득세 구간 납세자의 절감액은 100

달러에 불과하다. 

세금 크레딧에는 환급형, 비환급형(nonre-

fundable), 일부 환급형(partially refundable)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크레딧 마다 이 

세가지 중 하나에 적용된다. 근로소득세금크

레딧(EITC)은 대표적 환급형으로 직접 현금

으로 돌려주며, 에너지 크  ▶▶13면으로 계속

세금 크레딧은 금액 그대로 세금 탕감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어  
은퇴저축 적립 크레딧, 자녀·부양가족 보육 크레딧, 평생학급 크레딧  

<전체 기사 읽기>

생활비가 터무니 없이 비싼 지금 가장 좋은 절약 방법은 정부에서 주는 세금 크레딧을 빠지지 않고 챙기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미국 납세자들은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크레딧을 챙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사 읽기>

270일 세금없이 미국 거주 플래티넘 카드도 대기 접수

보스톤코리아는 크리스마스  휴무주간을 맞아   
26일자를 휴간합니다.  

복된 성탄절과 함께 새해에는  
모든 소원하시는 일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 보스톤코리아 임직원 일동 -

보스톤코리아 26일자 정기휴간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66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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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린 보스톤 하늘에 울려 퍼진 2세들의 맑은 목소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회(회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가 12월 첫 주말

인 6일 제21회 뉴잉글랜드지역 어린

이 동요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번 합

창제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강당

에서 열렸으며, 뉴햄프셔, 메인, 버몬

트 등 NE 지역 4개 주에서 모인 11개 

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해 따뜻한 동요 축제를 만들었다. 

행사에는 내슈아 한마음 한글학교

(교장 박노환), 뉴잉글랜드 한국학

교(교장 남일), 보스턴장로교회 한

국학교(교장 장성철), 보스톤 한국

학교(교장 강상철), 우스터 한국학

교(교장 윤미랑), 보스톤 천주교 한

국학교(교장 서용학), 메인 한글학

교(교장 안영례), 푸르뫼 한국문화

학교(교장 신영주) 등 한국학교가 참

가했다. 

이정설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

번 행사에서 남일 회장과 곽정렬 부

총영사는 “어릴 적 즐겨 부르던 동

요가 떠오른다”며 “20여 년 긴 세

월 동안 2세들이 참가하는 이처럼 아

름답고 멋진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

해 온 협의회 관계자 및 참가 학교의 

학생, 학부모 및 지도해 주신 선생님 

모두 즐겁고 행복한 마음 가득하시

길 바란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

했다. 

각 학교는 도담누리팀(보스턴장

로교회 한국학교), 소원항아리(우스

터 한국학교), 반짝반짝·두근두근

팀(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몽당

연필팀(보스톤 한국학교), 동백꽃·

무궁화·소나무팀(뉴잉글랜드 한국

학교), 씽한마음즈팀(내슈아 한마음 

한글학교) 등 개성 넘치는 팀을 꾸려 

무대에 올랐다. 이 팀들은 열심히 연

습한 새로운 노래를 발표해 박수갈

채를 받았다.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협의회 

주최로 개최되는 동요합창제는 5개

주에 위치한 각 학교들이 희망과 사

랑의 메시지를 나누는 축제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개

최하고 있다. ‘ 

행 사  영 상 은  유 튜 브

(https://www.youtube.com/watch?

v=rUQ2NBy0HBc)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제21회 동요합창제 시상 내역도 

현장에서 발표됐으며, 협의회는 내

년 1월 예정된 교장단·회장단 온라

인 연석회의에서 2026년 주요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3월 27일에는 

‘2026년도 교사 사은회 및 정기연수

회’가 열린다.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 

참가 문의는 전화 (508) 523-5389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뉴잉글랜드 지역 어린이 동요합창제 성황

보스턴장로교회 한국학교-도담누리팀

우스터 한국학교 합창단-소원항아리

내슈아한마음 한글학교-씽한마음즈팀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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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산악회 제20차 정기 산행, 12월 20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

글랜드 산악회가 오는 12월 20일 토요일 

뉴햄프셔의  가필드  마운틴 (Mt. 

Garfield)에서 제20차 정기 산행을 진행

한다.  

산행은 가필드트레일(Garfield Trail)

을 따라 왕복 약 9.9마일 구간을 등반하

는 일정으로, 난이도는 5단계 기준 4단

계로 비교적 높다. 예상 산행 시간은 약 

6시간에서 8시간이다.  

겨울철 산행인 만큼 필수 장비로 아이

젠(Crampons), 헤드랜턴, 스패츠를 준

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배낭, 방풍 의류, 

우의, 장갑, 모자, 등산화 착용, 스틱, 식

수와 간편한 중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산악회는 “면 티셔츠와 청바지는 땀과 

추위에 취약해 금지하며, 기능성 Dry 

Fit 의류 착용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 배낭은 넘어짐 사고 시 신체 보호를 위

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행당일 집결 시간과 장소는 오전 6

시30분, 93번 뉴햄프셔 출구 2번  파크앤

라이드에 위치한 보스톤익스프레서버

스터미널( Boston Express Bus Termi-

nal)이다. 차량비는 20달러이며, 참가 신

청 마감은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다

. 신청 시 A·B·C조 중 원하는 조 편성

과 차량 제공 또는 운행 가능 여부를 함

께 기재해야 한다. 처음 참여하는 회원

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도 남겨야 한다

. 신청 후 불참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연

락해야 한다. 

산행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날씨에 따라 일정이 취소될 가

능성도 있어 전날 웹사이트 확인이 필요

하다. 기타 문의는 617-780-9588(들꽃향

기)로 연락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

악회  카페 (cafe.daum.net/boston-

mountaineer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기사 읽기>

            한인단체 연말행사 안내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오픈하우스 및 총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

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는 12월 13일 토요일 로드아

일랜드 한인회관에서 연말 

오픈하우스∙총회를 개최한다

.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오

픈하우스에 간단한 스낵이 

제공되며 5시부터는 총회가 

시작된다. 총회 후 치킨과 맥

주를 곁들인 노래방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간: 토요일 12워13일     

Street parking only 

오픈 하우스: 2 – 4 PM (스

낵) 

총회: 5 PM ('치맥' 치킨 & 

맥주 & "Karaoke")  

장  소 : 1140 Park Ave. 

Cranston, RI 02910 

<전체 기사 읽기>

시민협회 영리더십 심포지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

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는 12월 20일 오후 5시부터 렉

싱턴에  위치한  엘크스 

(ELKS)클럽에서 한인 2세 

청소년들을 위한 영리더십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매리언 라이언 미

들섹스 지검장을 비롯한 법

조계 인사들과 심리상담 전

문 양미아 시민협회이사장이 

연사로 여러가지 주제에 대

해 이야기한다. 참가는 무료

다.  

시민협회는 YLS가 끝나는 

7시부터는 기금모금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를 같은 자리

에서 개최한다. 송년의 밤 행

사는 전문 디제이 피치가 이

끌며 경품 추첨을 통해 한국

행 비행기 티켓을 증정한다. 

참가비는 학생은 $50, 시니어

는 $75, 일반은 $100이다.  

일시: 12월 20일 5-7시, 7-

11시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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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력 강한 노로바이러스 매사추세츠에서 급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설사와 구토, 발열을 동반하는 노로

바이러스가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과 에모리대학이 공동

으로 진행하는 하수도 감시프로그램 

웨이스트워터스캔(Wastewater-

SCAN)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지

난 10월 중순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보스톤과 밀버리에 있는 하수도 감시 

검출에서도 10월 중순 이후 바이러스

가 꾸준히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모임이 

많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이후 급증하

는 경향이 있으나 올해에는 지난 11월

부터 급증하고 있다고 질병통제센터는 

밝혔다.  

질병통제센터는 각 주 보건부와 병

원의 자발적인 보고를 통해 사례를 집

계하지만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감염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정

확한 감염 집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CDC의 집계보다는 하수도 검

사 프로그램의 결과가 훨씬더 직접적

이고 정확할 수 있다.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매년 2천5

백여건의 노로바이러스 발병이 집계되

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노로바이

러스 유발의 주요 발병인자였던 변이 

GII.17가 올해들어 유전자 변형을 통해 

더욱 감염력을 증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노로바이러스를 

일으킨 주된 변이는 GII.4였으나 지난

해부터 GII.17이 지배적 유전자변이로 

자리 잡았다.  

베일러의대 로버트 애트머 교수는 

NBC뉴스에 “바이러스 자체가 더 쉽

게 퍼지도록 변했을 가능성과, 사람들

의 감염이 이전보다 쉽도록 변화했을 

가능성이 함께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CDC에 따르면, GII.17 변이는 강한 

구토, 극심한 설사, 복통을 유발하며 특

히 5세 미만 유아, 85세 이상 고령자, 기

저질환자에게 위험하다. 탈수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 사람들의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더 쉽

게 감염되고 증상도 심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와의 직접 접

촉, 오염된 음식과 음료 섭취, 바이러스

가 묻은 표면을 만진 뒤 손을 제대로 씻

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경로로 쉽게 전

파된다. 비누와 따뜻한 물을 이용한 손 

씻기, 위생 관리 강화가 확산 방지의 가

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꼽힌다. 

<전체 기사 읽기>

617.949.1766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

새벽 기자 = 메드포드의 로버

츠(Roberts) 초등학교에서 

130명 이상의 학생이 복통·

구토 등 증세로 결석하면서 

11일 하루동안 학교를 휴교하

는 조치가 내려졌다. 관계자

는 이를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잔 갈루시 메드포드 공

립학교 임시 교육감과 미셸 

크로웰 교장은 10일 오후 학

부모 공지에서 “수요일에 비

정상적으로 많은 위장 질환 

신고가 들어왔다”며 다음 날 

등교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

혔다. 

학교 측은 메드포드 보건

국과 주 보건부와의 협의 결

과 최근 매사추세츠와 전국

적으로 확산 중인 노로바이

러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

다고 설명했다. 

수요일 하루에만 100명 이

상 결석했으며, 등교한 학생

과 교직원 중에서도 다수가 

속이 메스꺼움 등 유사 증상

을 호소했다. 

‘장염 바이러스’로 널리 

알려진 노로바이러스는 전염

력이 매우 강하고 구토·설사

를 유발하는 대표적 바이러

스다. 스탠퍼드·에모리 대

학이 운영하는 하수도 감시 

데이터(WastewaterSCAN)

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매

사추세츠에서 노로바이러스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학교는 11일 전문 청소 업

체를 투입해 건물을 완전 소

독할 예정이며, 추가 원인 배

제를 위해 보건당국이 급식

실 장비도 점검할 계획이다. 

로버츠 초등학교는 결석일 

보충 학사일정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당국은 구토 등 증세가 있

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증상

이 멈춘 후 최소 24시간은 등

교·출근하지 말 것”을 권고

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메드포드 초등학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감염 의심… 
결석 130명 넘어 학교 하루 휴교

https://bostonkorea.com/news.php?code=&mode=view&num=41444&page=2&wr=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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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ieh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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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Mimi Belanger
413.237.1586
mimiyi111@hotmail.com

617.780.7839 
thepeterginateam@gmail.com

978.866.3248 
thepeterginateam@gmail.com

401.935.3397
hyunju0921@gmail.com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617.455.7710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617.515.1162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404.641.5102
mega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gmail.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

Vivian Yu
617.935.2713
viv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gu2022@gmail.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ubox@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201.446.8595
vincent@bostonpremier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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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회

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는 지난 12월 

6일 제5회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

사활동 시정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공모전

은 10월 공지, 11월 작품 제출 및 심사

를 거쳐 12월에 시상하는 일정으로 

운영됐다.  

외교부와 보스턴 총영사관, 보스

톤코리아,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

교협의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2021년 첫 대회 이후 올해

로 5회째를 맞았다. 내슈아한마음 한

글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보스

턴장로교회 한국학교, 보스톤 한국

학교, 보스톤천주교 한국학교, 메인 

한글학교, 푸르뫼 한국문화학교 등 7

개 한글학교와 개인 참가자까지 약 

100명이 참여해 그림일기, 포스터, 발

표영상, 지도교사 보고서 등 4개 부

문에서 작품을 출품했다. 

행사는 협의회 손연주 간사의 사

회로 시작해 이정설 총무의 대회 경

과 보고가 이어졌다. 이정설 총무는 

올해 출품작뿐 아니라 지난 1~4회 대

회의 대표작과 학생들이 직접 진행

해 온 시정 요청 활동의 성과도 함께 

소개했다.  

보스턴 총영사관 곽정렬 부총영사

는 축사를 통해 “수상자 여러분 모

두에게 축하를 전하며, 매년 행사를 

준비해 온 협의회 임원들과 각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이어 “독도는 우리 땅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주장하는 영유권 분

쟁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한국인

은 자유롭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지

만 일본인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

실이 그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

다. 또 동해 표기의 병기 필요성에 대

해서도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학

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남일 회장도 “대회를 후원해 준 

외교부와 보스턴총영사관 김재휘 총

영사, 바쁜 일정에도 참석한 곽정렬 

부총영사, 그리고 참여한 모든 학생

·교사·학부모들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올해 심사는 각 학교 추천 교사로 

구성된 심사단이 맡았고, 전체 대상

작은 전년도 심사위원이었던 경희대 

주성재 교수, 강상철 보스턴한국학

교 교장, 장명술 보스톤코리아 대표

가 평가했다. 주 교수는 “지역 2세 

학생들이 동해·독도 문제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고 각 기관에 

시정을 요청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

어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

이라며 “저학년 대상작은 저작권을 

걸고 싶을 만큼 창의적이었고, 고학

년 대상작은 학술 컨퍼런스에서 발

표해도 손색없을 수준이었다”고 밝

혔다. 그는 “그만큼 수준이 높아 전

체대상을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심

사 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은 그림일기 부문부터 전체 

대상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안

영례, 박노환, 강상철 교장과 장명술 

대표가 부문별 시상을 맡았고, 고학

년 전체대상(보스턴총영사상)은 곽

정렬 부총영사가, 저학년 전체대상(

협의회 회장상)과 교사부문 수상자

는 남일 회장이 시상했다. 참가 학생

과 교사들은 상장과 선물을 받고 기

쁨을 나누었다. 

동해 독독 공모전은 독도의 영유

권과 동해 지명표기 문제를 학생들

이 직접 알아보고 조사하며 사실에 

근거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시

정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한인 2세로

서 애국심과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 5회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 시정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체 기사 읽기>뉴잉글랜드 7개 한글학교·개인 참가자 100여 명 참여 

김예준 총영사상, 석리안 저학년 전체 대상  

제 55 회  뉴잉글랜드뉴잉글랜드  지역지역  

동해동해••독도독도  지명표기명표기  조사조사  및  활동활동  공모공모전  

⋇  수상자상자  명단명단  ⋇  

전체전체  대상대상  

대한민국대한민국  주  보스턴보스턴  총영사상총영사상  

(8-11 학년 부문)  
김예준김예준  

애머스트애머스트  한국학교한국학교  1111 학년학년 

발표 영상 부문  

뉴잉글랜뉴잉글랜드  지역지역  한국학교한국학교  협의협의회  회장상회장상  

(K-7 학년 부문)  
석리안석리안  

뉴잉글랜뉴잉글랜드  한국학교한국학교  4 학년학년 

포스터 부문  

참가참가  부문부문  학년학년  금상금상  은상은상  동상동상  강치상강치상  

그림일기그림일기  

K 
김태오  

(뉴잉글랜드) 

전시아  

(보스톤 천주교) 

이신디  

(보스톤 천주교) 

김리아 • 박클로이 • 세우라 마리아 

손레아 • 안로운 • 윤다빈 • 이찬휘 

정은수 • 최하은 • 황조노아 

1 
민주혁  

(내슈아 한마음) 

전유원  

(내슈아 한마음) 

석리엘  

(뉴잉글랜드) 

교리 아리엘 • 김도하 • 김지우 

노이안 • 라윤반 • 박새빈 • 손노아 

신서아 • 심케일리 • 오아진• 윤정민 

윤진성 • 이낸시 • 이지안 • 임누리 

장민준 • 장우주 • 전유하 • 한다율 

2 
홍지우  

(뉴잉글랜드) 

김로이  

(보스톤 천주교) 

데빈 규태 위튼  

(내슈아 한마음) 

박새움 (푸르뫼) 

김서아 • 박인우 • 성태오•송예원 

윤주노 • 이준휘 • 이지호•임태오 

최하영 • 탁이안 • 홍유하 

3 
이시온  

(보스턴 장로교회) 

정아리아나  

(내슈아 한마음) 

윤라미  

(메인) 
김미나 • 나리아 • 한루크 

포스터포스터 

4 
한다연 

(뉴잉글랜드) 

윤거스 

(메인) 

마르텔 송이 

(뉴잉글랜드) 
강지구 • 심이든 

5 
박하은  

(뉴잉글랜드) 

이주안 

(뉴잉글랜드) 

김예찬 

(개인참가) 

강민우 • 리우 자라 • 신수정  

이지윤 • 조은 • 조의랑 

6 
백지유 

(뉴잉글랜드) 

차예린 

(뉴잉글랜드) 

헤이즐 머리 

(뉴잉글랜드) 
강진우 • 이예나 • 임하은 

7 
김예랑 

(개인참가) 

이성호 

(보스톤 천주교) 

이현진 

(뉴잉글랜드) 

윤루이 • 이지혜 • 카버 스미스 

한유주 

발표발표  영상영상  

8 
오유택  

(뉴잉글랜드) 

남현우 

(뉴잉글랜드) 
  

9 
김예린  

(애머스트) 

이은재  

(뉴잉글랜드) 
  

10 
정아리 

(뉴잉글랜드) 

오유진 

(뉴잉글랜드) 
  

지도교사지도교사  보고서보고서  
이준호 

(뉴잉글랜드) 

강한나 (푸르뫼) 

이정현  

(보스톤 천주교) 

  

전체전체  대상대상  수상작수상작  학교상학교상  
애머스트 한국학교 학교장: 이주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교장: 남 일 

 

(위) 고학년 전체대상을 받아 총영사 상을 수상한 김예준 학생(애머스트 한국학교),   (아래) 저학년 전체대
상을 수상한 석리안 학생(뉴잉글랜드 한국학교)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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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추세츠에 사는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은 

지난 1년 동안 주를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글로브(Boston Globe)와 서폭대

학(Suffolk University)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유권자 500

명 가운데 3분의 1이 지난 1년 사이 “타주

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이

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매사추세츠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

과 동시에 나온 결과라 더욱 눈에 띈다. 

매사추세츠에서의 생활의 질은 좋지만 높

은 물가와 주거·세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

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정서가 짙

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이 꼽은 가장 큰 

경제적 고민은 ‘물가와 생활비’였다. 응

답자의 약 37%가 이를 최대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고, 25%는 의료비 부담을 1순위 걱정

거리로 꼽았다. 주택 구입·임대 비용 등 주

거비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본 응답자는 

17%, 세금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10%였다. 

앞으로의 재정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75%는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의 재정 상황이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살림살이를 어렵게 할

까. 응답자의 5분의 1가량은 가계 예산을 가

장 압박하는 지출 항목으로 ‘유틸리티 요

금’을 꼽았다. 매사추세츠는 캘리포니아

(California), 하와이(Hawaii)에 이어 미국

에서 세 번째로 전기요금이 높은 주다. 

홀브룩(Holbrook)에 사는 윌리엄 웨버

(79)는 겨울이 되면 침실 온도만 화씨 72도(

약 22도)로 유지하고 집 나머지 공간은 60도

(약 15.5도) 안팎으로 낮춰둔다. 사용하지 않

는 전자제품은 콘센트에서 직접 뽑아두고, 

주정부의 ‘매스 세이브(Mass Save)’ 프

로그램에도 두 차례 참여해 난방비 절감을 

시도했다. 그러나 요금은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높다”고 한다. 

매사추세츠 주정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웨버는 주 밖 이주를 생각하진 않지만 “

지난 몇 년간 물가 상승은 과도하다”며 다

른 주민들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를 ‘세금 공화국’에 빗댄 별

칭 ‘택서추세츠(Taxachusetts)’를 농담

처럼 꺼내는 이도 있다. 오크햄(Oakham)에 

사는 호스피스 관리자 랄프 디키아라(69)는 

“나는 뉴잉글랜드(New England) 사람이

라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면서도 아내와 

함께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산다고 했다. 

그는 “재산세는 오크햄으로 이사 오며 

오히려 더 올랐고, 성인이 된 아들은 이 주에

서 집을 살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며 

“예전에는 직장 하나로 아파트, 자동차, 생

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주민 이탈은 정책 결정자들의 주요 고민

이다. 모라 힐리 주지사(Governor Maura 

Healey)는 사람과 기업을 유치하고 유지하

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내년 선거

에서도 이 성과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

망이다. 최근 인구 유출이 소폭 개선된 것만

으로도 행정부는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이탈 인구는 여전히 많다. 국

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약 20

만 명이 매사추세츠를 떠났다. 대학을 위해 

들어왔다 떠나는 18세에서 24세를 제외하면 

순이탈이 더 크며, 특히 25세에서 54세 경제

활동 핵심 연령층은 2만4천 명 가까이 빠져

나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주를 고민한 응답자가 

양 끝 연령층인 18세~24세, 50세~64세에서 

두드러졌다. 또 절반 이상은 공화당 등록자

이거나 보수 성향으로, 매사추세츠의 민주

당 우위 정치 성향도 일부에게는 이탈 요인

이 되고 있다. 

보스톤대학교(Boston University) 분석

에 따르면 인구 유출은 2021년 주 재정에서 

조정총소득 43억 달러, 세수 2억1천370만 달

러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전체 인구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약 1% 늘었다. 팬데믹 이후 타 주로 이

동하는 인구가 줄었고, 이민자 유입이 증가

한 영향이다. 

오크햄의 디키아라는 “나는 뉴잉글랜드 

사람이고 가능한 한 여기 머물고 싶다”며 

“그러나 떠나고 싶게 만드는 요인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유권자 3명 중 1명 매사추세츠 떠나는 것 고민… 생활비 "터무니없어"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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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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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추세츠 주민들이 전기·가스 요금 청구서

의 엄청난 금액에 불만이 쏟아내고 있다. 서

폭대학-보스턴글로브 여론조사에서는 응

답자의 20% 이상이 공과금이 가계 예산을 

가장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답할 정도

다.  

보스톤글로브는 요금 폭등의 원인이 단순

히 전기·가스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 아

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수년간 누적된 정책

적 결정,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부과금이 청구서 ‘전달비(De-

livery)’ 항목에 쌓이면서 요금이 기하급수

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에버소스(Eversource)와 내

셔널그리드(National Grid)의 전력 ‘분배

(distribution) 비용’은 약 50% 인상됐다. 

발전소에서 각 지역으로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transmission)’ 비용은 지난 6년 동

안 70% 이상 뛰었다. 송전 비용은 연방에너

지규제위원회(FERC) 감독 아래 ISO-뉴잉

글랜드가 결정한다. 

가스 요금도 비슷한 구조다. 10여 년 전만 

해도 가스 청구서의 3분의 2가 연료 비용이

었지만, 현재는 전달·관리 비용이 대부분

을 차지한다. 

이처럼 전달비용이 비대해진 이유는 매사

추세츠는 에너지 요금에서 환경·기후 정책 

비용을 징수하는 구조를 오랫동안 운영해왔

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인 매스세이브(Mass Save)다. 

아카디아센터 분석에 따르면 매스세이브

는 “1달러 투자하면 2.69달러의 장기적 편

익”이 발생해 분명 효과적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비용이 요금에 계속 추가되면서 

전달비 부담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릭 설리번 전 주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Mass Save와 기타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비용이 요금에 반영되면서 전달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비 투자 인센티브도 요금 폭등 부추겼

다. 전력·가스 회사는 에너지 판매로는 이

윤을 얻지 못한다. 대신 인프라 투자액에 

7~9%의 이익을 보장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1억 달러를 투자하면 1억800만 달러를 받게 

되고, 이 인센티브는 수년간 요금에 반영된

다. 

이 때문에 “설비 투자 자체가 기업에 이

익”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우스

터에 기반한 에너지 컨설턴트 브렌던 라킨-

코널리는 “투자 비용이 한 번 반영되면 장

기적으로 요금에 누적돼 소비자 부담이 눈

덩이처럼 커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송전 인프라 ‘자산 상태 개선 프로

젝트(asset condition projects)’ 비용은 폭

발적으로 증가했다. 2013~2016년 연간 1억 

달러 미만이던 관련 투자는 2018년 5억 달러

를 넘었고, 2024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

파했다. 

가스 고객의 청구서를 가장 크게 올린 요

인 중 하나는 ‘가스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

(Gas System Enhancement 

Program·GSEP)’이다. 노후 파이프 교체

·보수 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하도록 보장하

는 제도다. 

2015년 이후 매사추세츠 유틸리티들은 56

억 달러 이상을 GSEP에 투입했고, 올해만 9

억100만 달러가 소요됐다. 이 비용은 60년 이

상 요금에 반영된다. 

연구자 도리 시비는 “가스 사용은 줄어

드는데, 막대한 가스 인프라 교체 비용이 남

아 나중에는 소수 고객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따르면 매사

추세츠 고객은 이번 세기 동안 GSEP에 총 

418억 달러를 부담하며, 이는 고객 1인당 평

생 약 3만1,000달러에 해당한다. 

주정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인

식하고 규제에 나섰다.  최근 파이프 교체 대

신 다른 저비용 대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강

제하는 등 GSEP 비용 억제 조치를 시행했

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일부 요금을 폐지하

고, 유틸리티 감시를 강화하며, 신규 원자력 

기술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검토

하는 ‘에너지 부담 완화 법안’을 추진 중

이다. 시행될 경우 일부 고객은 연 수백 달러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ISO-뉴잉글랜드도 올가을부터 송

전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

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요금에 들어가 있는 

기존 투자 비용이다. 

주 관계자들은 “앞으로의 비용 상승은 

제어할 수 있어도, 이미 요금에 반영된 과거 

인프라 투자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인정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개선책은 논의되고 있

지만, 당장의 에너지 요금 인하를 기대하기

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와 당국의 공통된 

전망이다. 

MA 에너지 요금 폭등… 원자재 상승 아닌 정책·투자비가 문제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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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주일 미사 미사 Lord’’s s Day Mass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평일 미사 WWeekekdaday y MaMass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성당연락처 CoContantact ct Us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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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딧은 대표적 비환급형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은 가능하나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다음은 2025년 세금신고에서 많은 

납세자가 놓치는 대표적인 5가지 연

방 세금 크레딧이다. 이들 세금 크레

딧은 본인이 챙기고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1. 은퇴저축 적립 세금 크레딧 (Re-

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IRA, 401(k), 403(b) 등 은퇴저축에 

적립한 납세자는 비환급형 세금 크레

딧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ABLE 계좌 적립도 해당된다. 

크레딧은 적립액의 최대 50%이며, 

최대 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2025년 

기준 조정총소득이 3만9,500달러 이

하인 1인 가구는 최대 1,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소득 7만9,000달러 이하

이고 부부 모두 기여했다면 최대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 롤오버 적립금은 포함되지 않

으며, 최근 은퇴계좌 인출 기록이 있

으면 크레딧이 줄어든다. 타인에게 

부양가족으로 신고되거나 18세 이상 

전일제 학생이면 대상이 아니다. 

신고 시 IRS 양식( Form) 8880 제

출이 필요하다. 

2. 자녀·부양가족 보육 세금 크레

딧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여름 캠프, 방과 후 돌봄(after-

school care) 비용도 크레딧 대상임

에도 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사

례가 많다. 

이 크레딧은 근로 또는 구직을 위

해 필요한 돌봄 비용에 대해 비환급

형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13세 미

만 자녀 또는 신체·정신적 사유로 

스스로 돌봄이 어려운 성인 피부양자

도 포함된다. 

2025년 기준 크레딧 대상 비용은 

한 명일 경우 3,000달러, 두 명 이상은 

6,000달러까지며  소득에  따라 

20~50%가 크레딧으로 적용된다. 소

득 제한은 없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크레딧 비율은 낮아진다. 

직장에서 Dependent Care FSA 

혜택을 받았어도 5,000달러 이상 지

출 시 일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시 Form 2441 제출이 필요하

다. 

3. 평생학습 세금 크레딧 (Lifetime 

Learning Credit) 

대학원,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등 

경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에 대한 비

환급형 세금 크레딧이다. 많은 납세

자가 첫 4년 대학 지원에만 적용되는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과 혼동해 놓치는 경우가 많다. 

2025년 최대 크레딧은 학비·책값 

등 최대 1만 달러의 20%, 즉 최대 

2,000달러이다. 

소득요건은 조정총소득 8만 달러 

이하(부부 공동 신고 시 16만 달러 이

하)에서 전액 가능하며, 단일 신고의 

경우 8만~9만 달러, 공동 신고는 16만

~18만 달러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줄

어든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

하면 자녀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부부 별도 신고자는 대상이 아니다. 

신고 시 Form 8863 제출이 필요하

다. 

4. 에너지 효율 주택 개선 세금 크레

딧 (Energy-Efficient Home Improve-

ment Credit) 

문·창문  교체 , 단열 , 고효율 

HVAC,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에너지 절감 설비를 도입한 기존 

주택 소유자는 연말까지 비환급형 세

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많은 납세자가 이 크레딧이 올해

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지출액의 최대 30%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200달러

다. 예를 들어 에너지 감사는 150달러

, 창문 교체는 최대 600달러 크레딧이 

적용된다. 제조사 등록번호(QMIN)

가 포함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신고 시 Form 5695가 필요하다. 

5.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중·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환급형 세금 크레딧이지만, IRS에 따

르면 응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의 5명 

중 1명은 신청하지 않는다. 

2025년 크레딧은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649달러이지만 자녀가 3명 이상

인 경우 최대 8,046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근로 소득 한도는 단독 신고

시 최대 6만1,555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최대 6만8,675달러다. 

이 외에도 투자소득 1만1,950달러 

이하, 유효한 소셜시큐리티번호 보

유,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등 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 부부 별도 신고는 

대부분 제외되지만 일부 별거 요건 

충족 시 예외가 적용된다. 

신고 시 Form 1040 또는 1040-SR, 

자녀가 있는 경우 Schedule EIC 제

출이 필요하다. 

신청만 하면 1만 달러, 놓치기 쉬운 5가지 연방 세금 크레딧
▶▶1면에 이어서

EB-5 투자이민을 대체하게 된다.  

골드 카드는 신청 후 신원조사

를 통과하고 1백만 달러를 내면 최

단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

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

다. 

카드의 신청 수속 수수료는 신

원조회 및 각종 서류진행 작업에 

각 1만5천 달러 를 부과하게 된다. 

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

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1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천만원)이며, 

기업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소속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도 붙는다. 또 

기업 골드 카드의 임직원 명의를 

변경할 경우 5%의 변경 수수료와 

함께 신규 신원조회 수수료가 부

과된다. 

아직은 대기명단 신청만 받는 

플래티넘 카드는 받으려면 내야 

하는 돈이 5백만 달러(약 73억5천

만원)이며,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

니다.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

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

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백악관은 6월에 골드 카드 신청 

대기 사이트를 개설했다. 

▶▶1면에 이어서

영주권 1백만 달러,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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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ADU 확산 캠페인, 더 쉽게 더 저렴하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가 주 전역에

서 추가 주거공간(ADU·Acces-

sory Dwelling Unit) 건설을 더 쉽

고 저렴하게 만드는 새로운 캠페

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혜택관련 내용은 내년에나 본격적

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10일 렉싱톤 

소재 ADU가 건축된 단독주택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주택 공

급 확대를 위해 ADU를 활성화하

는 방안을 공개했다.  

ADU는 단독주택 부지 안에 별

도로 지을 수 있는 별채 같은 소규

모 주거공간으로, ‘그래니 플랫

’이나 ‘인로 아파트’라고도 불

린다. 힐리 주지사가 지난해 서명

한 ‘어포더블 홈즈 법’은 단독

주거지역에서 ADU를 기본적으

로 허용해 주택 공급 확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 시행 후 첫 6개월 동안 주 전

역에서 ADU 신청은 약 900건을 

기록했다. 주정부는 이 흐름을 이

어가기 위해 설계, 기술지원, 금융

의 세 가지 영역에서 ADU 확산을 

위한 새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

는 최근 타주에 비해 ADU 인센티

브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먼저 주거·커뮤니티 개발청

(HLC)은 12월 15일 ‘ADU 디자

인 챌린지’를 시작한다. 이는 누

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

질 표준 설계안을 마련해 사전 개

발비용을 낮추고, 인허가 과정도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트

턴 뱅크 재단, 보스톤 파운데이션, 

AIA 매사추세츠, MHP 등이 후원

하며 총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규

모의 상금과 운영비가 확보됐다. 

우승작은 내년 4월 발표될 예정이

다. 

다음으로 매사추세츠 하우징 파

트너십(MHP)은 2026~2030년 자본

투자계획에서 확보한 1천만 달러

를 활용해 ADU를 짓고 싶은 주택 

소유주에게 기술적·행정적 지원

을 제공하는 새로운 인센티브 프

로그램을 만든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 개발 단계부터 건설 과정까

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향

후 주 전역 정책 설계에 필요한 데

이터를 확보하는 역할도 맡는다. 

MHP는 이 프로그램이 처음 2년 

동안 수백 개의 ADU 건설을 지원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출도 포함된다. 매스하

우징(MassHousing)은 ADU 건

설 비용 조달이 어려운 가구를 위

해 저금리 보조모기지 형태의 신

규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

다. 최근 승인된 2천만 달러 규모의 

미션 지향 주택소유 프로그램 중 

일부가 ADU 건설 금융에 투입되

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접근이 어

려운 저·중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이 제공된다. 시행 시점은 

2026년 초로 예상된다. 

힐리 주지사는 “ADU는 노년

층의 독립적 삶, 장애인의 가족 인

근 거주, 젊은 세대의 주거비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

키는 실용적 주택 해법”이라며 

“이번 캠페인은 설계, 자금조달, 

건설 과정의 문턱을 낮춰 합리적

인 가격의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

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는 주택 부족이 심각

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

고 있다. 힐리-드리스콜 행정부는 

2023년 신설한 주거·커뮤니티 개

발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

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어포

더블 홈즈 법, MBTA 커뮤니티 법

, 유휴 국유지 주택 개발, 상업용 건

물의 주택 전환 등 주요 정책을 통

해 힐리 주지사 취임 이후 9만여 개

의 신규 주택이 신축되었거나 착

공 단계에 들어갔다. 

<전체 기사 읽기>

힐리 주지사 “더 쉽게, 더 저렴하게 ADU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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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보스

턴 커먼에 설치된 노바스코샤의 거대한 크리

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지면서 보스턴의 크리

스마스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올해는 특

별히 Meet Boston과 보스턴 시가 주최하는 첫 

번째 "Frostival"의 일환으로 더욱 화려한 이벤

트들이 펼쳐진다. 

하늘을 수놓는 수백 대의 LED 드론쇼부터 

역사 깊은 프로그 폰드 아이스 링크, 푸르덴셜 

센터의 31일간 이어지는 타워 조명쇼와 겨울

정원, Assembly Row의 다채로운 홀리데이 프

로그램, 그리고 보스턴 하버를 따라 펼쳐지는 

낭만적인 코코아 크루즈까지, 보스턴의 겨울

은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이벤트들

로 가득하다. 

이번 겨울, 보스턴은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

닌 마법 같은 경험의 시간으로 탈바꿈했다. 가

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이 특별한 순간들을 

만끽해보자. 보스턴의 크리스마스는 단지 보

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홀리데이 드론쇼 - 보스턴 커먼의 밤하늘을 

수놓다 

Meet Boston과 보스턴 시가 주최하는 보스

턴 최초의 "Frostival"의 핵심 이벤트로, 수백 

대의 LED 드론이 보스턴 커먼 상공에서 동기

화된 공중 퍼포먼스를 펼친다. 드론들은 

Boylston Street와 Charles Street 코너에서 출

발해 눈송이, 순록, 크리스마스 트리 등 겨울과 

홀리데이를 상징하는 다양한 형상을 하늘에 

그려낸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이 특별한 쇼

는 보스턴을 겨울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매김하게 만들고 있다. 

12월 13일과 20일 토요일 저녁 오후 6시와 8

시 두 차례 진행되는 이 드론쇼는 무료로 관람

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따뜻한 코코아를 

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

보는 순간, 미래적인 기술과 홀리데이의 따뜻

함이 어우러진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 보스턴 

커먼의 역사적인 공간이 첨단 기술의 무대로 

변신하는 이 놀라운 광경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장소: Boston Common, 139 Tremont Street, 

Boston, MA 02111 

날짜: 12/13/2025, 12/20/2025 (토요일) 

시간: 오후 6시 및 오후 8시 (두 차례 공연) 

웹 사 이 트 : 

https://www.meetboston.com/event/holi-

day-drone-show-on-the-common/87966/ 

푸르덴셜 센터 31 Nights of Light - 하늘을 물

들이는 빛의 향연 

푸르덴셜 센터가 17년째 선보이는 31 Nights 

of Light는 12월 한 달 31일 동안 매일 밤 보스

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푸르덴셜 타워를 다

른 색으로 밝힌다. 이 빛들은 지역 비영리 단체

들을 조명한다. 각 단체가 선택한 고유의 색상

으로 매일 다른색의 타워를 경험해 볼 수 있다

. 타워는 보스턴 스카이라인의 상징적인 랜드

마크가 되어 도시 전역에서 관람할 수 있다. 해

질녘 오후 5시에 불이 켜지며, 선정된 단체들

은 푸르덴셜 센터의 Center Court에서 상징적

인 "스위치 켜기"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기회

를 얻는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아름다운 조명쇼를 

넘어 지역 사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알리고 비

영리 단체들에게 가시성을 제공하는 특별한 

플랫폼이다. 보스턴의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마다 각 색상 뒤에 숨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생

각해보는 것도 이 시즌의 특별한 경험이 될 것

이다. 각 색에 따른 비영리단체 정보는 웹사이

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푸르덴셜 센터 

내에서는 홀리데이 마켓, 산타 방문 등 다양한 

부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 장소: Prudential Center, 800 Boylston 

Street, Boston, MA 

● 날짜: 12월 1일 - 12월 31일 (매일) 

● 시간: 매일 저녁 해질녘 오후 5시부터 

● 웹사이트: https://www.prudentialcen-

ter.com/experiences/events/31-nights-of-

light/ 

푸르덴셜 센터 Winter Garden - 빛과 소리가 

만드는 신비로운 겨울 정원 

푸르덴셜  센터의  South Garden이 

MASARY Studios가 창조한 몰입형 빛과 사

운드 설치 예술 Winter Garden으로 변신했다

. 이 야외 체험 공간에서는 동기화된 조명, 사

운드, 그리고 빛을 반사하는 조각품들이 매 순

간 반짝이고 변화하며 천상의 안무를 펼쳐낸

다. 최첨단 조명 타워와 맞춤 제작된 사운드스

케이프가 정원을 생동감 있게 만들며, 움직임

과 색상의 매혹적인 "발레"를 통해 방문객들을 

겨울 밤의 마법 속으로 초대한다. 

보스턴의  Fort Point에  기반을  둔 

MASARY Studios는 사운드, 빛, 인터랙티브 

요소, 그리고 퍼포먼스를 활용한 장소 특정 설

치물을 통해 환경을 재해석하는 다학제적 아

티스트 집단이다. 이 무료 공개 체험은 Center 

Court의 Blue Bottle Coffee 옆 South Garden 

입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으며, 쇼핑과 식사 후 

잠시 멈춰 서서 겨울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

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다. 

● 장소: Prudential Center South Garden 

(Center Court 입구, Blue Bottle Coffee 옆), 

800 Boylston Street, Boston, MA 

● 날짜: 12월 4일 (목요일) - 12월 18일 (목

요일) 

● 시간: 오후 4시 - 오후 9시 

● 웹사이트: https://www.prudentialcen-

ter.com/experiences/events/winter-garden/ 

Assembly Row 홀리데이 이벤트 - 가족과 함

께하는 크리스마스 

Somerville의 Assembly Row는 11월 말부

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다채로운 홀리데이 

이벤트로 가득 차 있다. North Pole Christmas 

Trees 팝업 스토어에서는 신선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수제 리스를 판매하며, Santa's Shed에

서는 산타와 함께하는 전문 사진 촬영이 가능

하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까지 진행되는 "Crafts, Cocoa & Christmas 

Cheer"는 무료 핫초콜릿, 어린이 공예 활동, 라

이브 홀리데이 음악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

에게 인기가 높다. 

12월 11일 오후 6시에는 Ugly Sweater Crawl 

행사로 참가자들이 우스꽝스러운 스웨터를 입

고 어셈블리 로우에 위치한 다양한 레스토랑

과 바를 돌며 음식·음료 시식과 홀리데이 분

위기를 즐기는 이벤트다. 티켓 소지한 21세 이

상만 참여할 수 있다. 또, Cradles to Crayons

와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Giving Trees 프로

그램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기부도 받고 있어, 크리스마스의 나눔 정

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도 제공한

다. 

● 장소: Assembly Row, Somerville, MA 

● 날짜: 11월 22일 - 12월 24일 (이벤트별 상

이) 

● 시간: Crafts, Cocoa & Christmas Cheer 

-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1시-3시 

●웹 사 이 트 : 

https://assemblyrow.com/events/ 

하늘을 수놓는 드론부터 얼음 위의 낭만까지, 보스턴 크리스마스의 모든 것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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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전 한국신문 기사이다. 한

국 삼성과 현대차 총수가 엔비디

아 CEO를 만났단다. 맥주집에서 

인데, 맥주잔을 기울였고, 큰관심

을 끌었다고 했다. 회사 엔비디아

는 AI 분야에서 선두를 달린다고 

덧붙였다. 왠 AI?  난 그저 인공지

능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뭘 잘못 눌렀던가. 음식을 주문

하고 그저 기다리는 중이었다. 무

료하던 차에 셀폰을 들고 들여다

보며 한담객설을 두드렸다. 아니, 

이럴쑤가. 한담객설을 요약한 게 

AI를 통해 떴다. 그대로 옮긴다.  

'한담객설(閑談客說)'은 보스톤

코리아 신문의 고정 칼럼으로, 다

양한 주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과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일상적인 이

야기를 담백하게 풀어내는 글입

니다. '일사일언(一事一言)'이나 '

횡설수설(橫說竪說)'과 같은 다른 

신문의 칼럼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 성격 및 내용: 이 칼럼은 정치, 

사회, 문화, 개인적인 경험 등 다

양한 주제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통찰력 

있는 에세이 형식의 글입니다. '한

담객설'이라는 이름 그대로 '한가

한 이야기 손님의 이야기'라는 뜻

이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면서

도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 특징: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

과 통찰을 담은 글이기도 합니다. 

읽으며 당혹감이 앞섰다. 글이 

날카로운 비판과 통찰을 담아냈

다 했으니 말이다. 글쎄. 한담객설 

졸문들에서 깊은 통찰이 보이는

지 그건 아리송하다. 그러나 AI에

게는 그렇게 읽히는 모양이다. 독

자들께서도 그렇게 읽으신다면 

겸연쩍다.  

AI는 한담객설의 성격과 내용, 

특징까지 두루 훑어 살피긴 했지 

싶다. 그렇지만 어색한 부분도 없

지는 않다. 한담객설을 한가한 이

야기라 했고, 손님의 이야기라 했

으니 말이다. 문자적 해석으로야 

한담은 한가한 소리인건 틀림없

다만, 객설이 손님의 이야기라면 

어색하다. 오히려 객쩍은 소리인

게다. 허접한 이야기라는 뜻인 바

.   

이젠 두드리기만 하면 세상이 

올라오고 펼쳐진다. 발전하는 과

학기술 덕분일 진대,  AI덕인 게

다. 얼핏 떠오르는 낱말이 있었다

. 운전중이었는데, 다가가야 닿는

다 라는 말이었다. 이어 여러 구절

들이 꼬리를 물었고, 기독교 성경

구절도 함께 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AI와 한담객설이 관련되어 이

어지는 요약이다. ‘한담객설 칼

럼에서 AI나 기술 발전에 대한 내

용을 다룬 적은 있으나, 칼럼 자체

가 AI에 의해 작성되거나 AI 기

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

닙니다’ 

오늘 졸문도 AI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강변할 수는 없다. 졸문

이나마 글쓰기에서도 급진보하는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대인 게다. 

자판을 두드리면 글줄들이 떠오

른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마태 7:7)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AI 가 읽는 한담객설-I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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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한 해의 끝에서 다시 서는 자리, 2025년의 

끝자락, 우리는 또 한 번의 시간을 지나 하

나님 앞에 서 있다. 한 해의 마지막은 단순

한 달력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붙드셨다는 증거이다. 데살로니

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성경은 말하

고 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잊지 말아야 할 하

나님의 은혜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2025

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

사의 제목들을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

셨다. 한 해를 돌아보면, 고난도 있었고 예

기치 않은 사건도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까

지 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다. 

우리는 숫자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한 해를 살았다. 병 가운데서 회복

된 분, 사고를 피한 분, 마음의 상처에서 일

어난 분,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

님의 은혜이다. 

둘째,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시

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025년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공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했다.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았다

.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가정을, 사역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채워주셨다

.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시

편 147편 3절의 말씀처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한 해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아픔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화

해를 주시고, 때로는 눈물 속에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셨

다. 때로는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

더라도, 미움 대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도 회복의 은혜이다. 하나님

은 상처 위에 기름을 바르시는 분이시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

셨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중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

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

라.”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

숙해진 자리가 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

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

다. 우리가 성숙해졌기에 올해 만난 문제들 

앞에서 작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성장은 항상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일어난다. 2025년의 모든 경험은 헛되

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믿는다. 

다섯째, 하나님은 감사의 눈을 열어주셨

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

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

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없는 것

이 감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감사이다. 그래서 

올 한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감사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다. 

2025년을 넘어 2026년을 향하여 가는 시

점에서, 감사는 과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

라 미래를 열어가는 ‘영적 열쇠’이다. 시

편 65편 11절의 말씀처럼 “주의 은택으로 

년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

어지며” 우리는 미지의 미래를 두려움으

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

을 이미 준비하셨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

고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길 기도한다.  

 

Hallelujah!!  

Praise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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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간: 12월 5일 ~ 12월 31일

연말 선물보따리
이 준비한

행 사 1 행 사 2

홍삼정 240g
홍삼정 리미티드 (3개입)

천녹, 달임액 구매시

보자기 포장 제공
$200 이상 구매시    10% 할인
$300 이상 구매시    15% 할인
 $500 이상 구매시    20% 할인

SALE 
2O%UP 

TO

보스턴정관장 벌링턴 H마트 204호 (3 Old Concord Rd)  전화 : 929.60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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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은 햇빛과 자외선

이 여름보다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 하지만 자외선(UV)은 계절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겨울철에는 눈과 얼음이 자외선

을 반사하기 때문에 맑은 날에는 여름보다

도 더 강한 자외선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눈의 자외선 반사율은 약 80~90%

로 모래보다 훨씬 높다. 

자외선은 UV-A(320~400nm)와 UV-

B(280~320nm)가 눈에 영향을 준다. UV-

B는 에너지가 강해 피부 화상과 각막 손상

의 주된 원인이 된다. 눈에서는 각막과 결

막에 흡수돼 급성 손상을 유발하며 대표적

인 질환은 광각막염(설맹)이 있다. UV-B

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익상편과 백내장 

발생 위험이 커진다. 자외선 반사율이 높

은 스키장이나 물가, 모래 해변에서 특히 

위험하다. 

UV-A는 구름과 유리창을 통과하는 자

외선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노출된다. 

눈에서는 수정체와 망막까지 도달할 수 있

어 장기적인 손상을 유발한다. 특히 산화 

스트레스로 수정체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혼탁이 생겨 백내장과 황반변성 등 퇴행성 

질환 위험을 높인다. 

결막 흰자 부분이 자라나서 각막 검은자 

위로 덮어 들어오는 익상편도 자외선이 주

요 원인이다. 익상편은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며 심하면 시야를 가린다. UV-A, 

UV-B에 의해 결막 세포가 자극 받으면 

만성 염증 및 조직 증식이 일어난다. 설맹

은 강한 UV-B 자외선에 노출돼 각막 상

피세포가 화상을 입는 질환으로 자외선 노

출 후 6~12시간이 지나 극심한 눈 통증과 

눈물, 눈부심이 나타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안과센터 

김주연 센터장은 “겨울철은 스키와 등산 

등 야외활동 시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이 

증가하고 건조한 공기와 찬 바람도 안구 

표면을 손상시켜 증상이 악화된다”며 “

겨울철 자외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하는 UV400 

선글라스 착용이 필수이며 장시간 야외활

동 후 눈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주연 센터장은 “자외선은 구름을 통

과하기 때문에 맑은 날 설원에서 활동할 

경우 측면 차단 기능이 있는 고글을 사용

하는 것이 좋고, 흐린 날에도 반사되는 자

외선으로 인한 안손상을 막기 위해서 차단 

안경을 써야 한다”며 “자외선과 건조함

, 찬바람은 모두 눈 건강의 큰 적이며 야외 

활동을 할 경우 눈을 꼭 보호해야 한다. 눈

부심과 같은 증상이 생길 경우 바로 진료

를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맑은 날에는 여름보다 더 강한 겨울 자외선, 눈 
보호하세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
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
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맑은 날에는 여름보다 
더 강한 겨울 자외선, 
눈 보호하세요 

겨울의 맑은 날씨에는 여름보다 더 강한 자외선

으로부터 눈이 위험하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

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안과센

터 김 주연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겨울철 자외선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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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 Me at
the MFA ► Winter 

Events

► Plan your visit at mfa.org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5 Third Thursdays

Hanukkah
► Thursday 12/18 
► $5 admission after 5 pm

Exhibition

Martin Puryear: 
Nexus
► Through 2/16

Exhibition

Winslow Homer 
in Watercolor
► Final weeks 
► Closes 1/19

Winslow Homer, The Adirondack Guide (detail), 1894. Watercolor 
over graphite on paper. Bequest of Mrs. Alma H. Wadleigh.

Tim Correira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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